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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톨어가는말 

인류가 지상에 서식(樓惠)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도구 

제작 이외에 정신적인 위안(愚安)이나 주솔적(Q5t術的)민 

신앙을 목적으로 하여 남져진 그림 중에 가장 수명이 길 

고 또 가장 기본적인 재료와 기법율 구사했던 회화(續 

흩) 작폼(作品)이 벽화{뿔톨)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율것이다. 

동서훌 막론하고 현대 회화의 재료와 기법이 가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적 미감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면 

서 발전흩 거듭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해 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변모를 거듭해온 회화의 

앙식(앉式)과 재료(Ml파) 기법(技法)도 알고 보면 고대 벽 

화의 재료와 기법에서 기원뱉測 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 그 시대의 미술 앙식이나 재료 

기법율 깊이 있게 연구하려면 그 나라의 고대 벽화률 연 

구하지 않고서는 형식과 내용율 모두 갖추어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다행스렵게도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구려 

벽화가 다수 남아 있읍으로 해서 후대의 미술사어| 미친 

영항올 연구하는 데 더 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 다만 안 

타까운 일은 우리의 미술기록이 지나치게 앙식새樓式 

史)에 치우쳐 있어 외형적으로 자칫 탄절(斷짧)의 역사톨 

배원야 하는 아쉬용을 경험 할 때가 많다. 

2003년， 지난해는 륙히 고구려의 국내성(國內城) 전도 

(홉輪 2000년올 맞는 해였다. 국내성에는 우리가 너무 

도 잘 알고 우리 미술사 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용충， 각저총의 벽화는 물론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한 

만 여기의 고구려 무덤이 산재(散在)해 있는 우리 고대 

문화의 보고지(11，흩地)이다. 

우리는 반세기카 넘게 남북의 이데올로기 분쟁에 휘말 

리면서 붐딘(分빼의 장벽(~활쫓)으로 인해 그 동안 고구 

려 벽화를 우리 미옳샤 속에서 방치做置) 할 수 박에 없 

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미솔사가 대체적으로 앙식 

새傑式史)에 치우쳐 있어 암각화{岩젖l홉)로부터 고구려 

벽회{홈句앓뿔률)로 이어져 고려불화{홈麗佛훌)와 조선회 

화〈朝i縮훌)， 그리고 현대미솔{現代美쩌로 면면이 이어 

져 오고 있는 회화의 재료새찌料史)나 기법새技法史)의 

연구가 등한(홉뼈). 했었움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한국 

의 모든 회회기법(웹훌技法}은 고구려 벽화로 귀착(歸훌) 

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돈황벽화를 모르고 중국 

의 미솔율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고구려 벽화의 채료 

기법율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려물획{홈麗佛훌)와 조선(朝 

활)의 채색회{彩色톨)는 물론 초상(협像j 인물화{人物홉) 

률 따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구려 벽화를 거치지 않 

고는 미래의 효|화혈 운위 할 수 없다. 그만큼 고구려 벽 

화의 재료와 기법 안에는 호|화의 모든 원리와 미래의 조 

형적 예지가 틀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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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훌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시적(可i없연) 앙식율 

통해 관찰 된 외연(9댈)의 형식논래形式證쫓)를 우선 

(子先)으로 삼게 되며 그러므로 해서 다분히 문헌고종학 

〔文없考證뺑)에 의존하는 경흥샤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회화작품은 비물질성의 정신적 내포(內 

包)훌 물질이란 매개체(媒介빼)톨 빌려 작가의 독특한 개 

성과 기법율 통해 비로서 가시적인 외연성(9나표l범을 드 

러나게 되는 월초적 작업과정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앙자 사이에는 작가툴 중심으로 조형적 사상과 재료와 

기법이 서로 생태계의 ’먹이사슬’ 처렴 ’표현사솔’로 연계 

(連홉)되어 간섭 할 것이다. 

재료와 기법적 측면에서 관찰되고 연구되었을 때 우리 

의 미솔사는 비로서 딘절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또， 우리의 벽화가 종국의 그것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특성에서 창조된 한국 

미슬만의 독특한 변별성(辦別性)율 파악하는 데도 큰 도 

움이 훨 것으로 믿는다. 동일 문화권에서 중국과 일본의 

미술과 한국 미술이 오랜 동안 서로 간섭하면서 동일성 

속에 변별성울 갖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생성(13生性)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 

런 몹회적 변별성을 연구하는 것은 외언적 형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 문화의 풍토에서 비릇 

된 질료(質*과)와 그에 따른 기법을 연구하여 위로부터 

조영해볼 수 있는 앙식사와 함께 아래로부터 조영해 볼 

수 있는 기법시훌 함께 아우르는 연구가 시급하다 할 것 

이다. 

우리 회화새없톨史)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벽화{홈 

句훌뿔톨)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재료와 기법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60년대 초부터 고구려벽화에 심 

취한 몬인으로서는 매우 돗 갚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2002년 2월 동북공정이 발표되기 이전에 집 

안(集및)올 중심한 고구려벽화와 핑앙을 중심한 고구려 

벽화를 답사힘g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도 행운이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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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구려벽화의기업쩍의미 

(1) 죠벅지벅회{훌톨빼톨톨떼 보흔성 

역사상 회화적 요소훨 갖훈 그림 중에 지금까지 가장 

오래 남아있는 작품은 암효H岩톨)률 제외하고 석회동굴 

(:01갖洞짧)의 원시 벽확일 것이다 예솔작품의 가치는 내 

용적으로 지니고 있는 예솔성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보존성(保存性)올 모두 아울렀을 때 비로써 올바른 평가 

톨 받올 수 있율 것이다. 오늘날 고대 벽화가 그 가치를 

인정 받올 수 있는 것은그 두 가지 요건 이외에도공간 

적 환경성(뭘境性)이 한 가지 더 고려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벽화는 요즘 화가들이 화실에서 화면에만 집 

칙하여 제작되고있는 액면회{짧面흩)와는 근온부터가 다 

르다고 할 것이다. 액면화에 익속해진 화가들은 그림이 

있어야할 고정적인 장소성(場所↑호)， 즉 환경성이나 공간 

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액자 안에서의 예솔성과 자신의 

개성 표현에 중점율 두게 마련이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종세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율 막론하고 모든 벽화가들은 

그힐이 그려질 장소와 환경에 대한 공간적 이해가 선행 

되어야 했울 것이다. 그리고 재료에 대한 물질적이고 과 

학적인 이해와 기법에 대한 속련도는 물론 그림이 소장 

될 건축물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축카{建쫓家)， 또는 연금 

솔시〈웰金術土)의 역할을 해야 했다. 이처럼 탄순한 떼인 

터가{Painter) 아니라 화가이면서 조각가로， 때로는 시인 

이면서 절학자로， 공간과 시간율 넘나드는 전인적 기능을 

필수로 상았던 .뮤러리스트(muralist)'였음을 알 수 있다. 

벽화의 기법을 대멸해보면 그 시원으로 조벅지벽화{租 

뿔地뿔톨)가 있고 이후에 화장지벽화{化짧地뿔흩)가 나타 

난다. 화장지벽회는 마르기 전에 바로 그리는 읍식벽화 

(홈式앓톨;프레스코)와 완전히 마른 후에 그리는 건식벽 

화{乾式뿔톨:템메라)로 구멸된다. 벽화는 이렇게 원시 동 

굴 속의 조벽지 벽화로부터 출발한다. 

알타미라(Allamira)동굴의 비손(Blson)벽화도 그렇고. 

프랑스 로제 동굴과 몽티공 동굴 벽화도 대부분이 석회 



석 동굴의 자연벽지 위에 그려진 조벽지벽화이다. 식물 

성 나무나 동물성 기륨등올 태운 그을음{카본)을 그대로 

이용했거나 아니면 정제하여 접착제 없이 질료롤 ’끼워 

넣기’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툴이다. 날차로운 도구를 사 

용하여 긁어 낸 자리에 천연색의 퇴적토(t휩홉土)를 수간 

(水千)하여 접척제륨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요철면 

의 혼극(륭뼈)에 발라 끼워 넣는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 

장 안정된 기법이다. 요철율 만들지 않율 경우에는 채토 

(彩土)가 오랫동안 발라진 위치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동물성 유지나 포태호(布용빼 등을 써서 일틴 벽지에 

접착시키는 조벽지벽화 기법율 보여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습기가 심한 지하 동굴 속에서 

30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발라진 채색의 분말이 

떨어지지 않고 천장과 벽채에 현재까지 선명하게 접착된 

채로 보존되고 있는 까담은 무엇일까? 이 놀라운 내구 

성에 무리는 경의률 표하지 않율 수가 없다. 그러나 현 

장에 나탁난 벽화 표면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면 그 

해답은 의외로 생게 얻어진다. 수간채색의 분말이 자연 

벽지(뿔地)의 아추 작은 틈새로 끼어들거나 아니면 비수 

용성(非水溶性j 용매유(溶媒油)에 의해 상당기간 자리 보 

존율 하고 있는 동안에 미세한 석회(石짜) 피막(皮團으 

로 덮여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보존의 원리는 동굴 상부의 석회암(.01*:農) 충이 

빗물에 용해되어 동굴의 내부로 서서히 흘러내리면서 요 

철 사이에 끼어있는 채색 분말(뻐末)들율 아주 영게 반 

투명(半透明)의 피막(皮圍으로 덧씨우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친다. 

(2)고구려벅화의보흔성 

괴도기의 고구려 벅화로서 중국 신강성 아스타나 고붐 

벽화보다 약간 먼저 그려진 동수묘(혼훌훌)벽화{357년 

대)는 힌화석상(漢톨E像)-01나 중앙아시아의 석굴 벽화 

영항을 짙게 받은 기법으로 석회암을 약간 수디H水屬)한 

판석천정(板石天*!=)에 직접 채색율 한 조벽지벽화로 그 

시초훌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중국의 영흔k을 강 

히게 받옳 때의 요동성총{遠東휠隨 사신도 역시 부정형 

(不훌型)의 편마암(片麻짧)에 미랑(微훌의 석회석(.01*: 

.0)올 가미한 조벽지기법을 보여훈다. 

집안의 오회붐 4호묘의 천장 벽화도 분명한 조벽지벽 

화기법이다. 이 기법은 고려 때의 안동{安東) 서삼 고분 

벽화와 따추(1.뺑애) 올동u좋東) 한상질묘(韓尙質훌)의 천장 

벽화로까지 이어진다 

평양 강서대묘의 벽화가 조벽지벽화다. 강서지방은 질 

좋은 화강석의 산지로 유명하다. 강서대묘와 같이 절대 

검력자의 무덤일 경우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거대한 

판석이나 장대석(빠大.0)을 이용하여 사방의 벽채와 천 

장률 혹조하였다. 이렇게 넓은 판석울 사용하여 벽채률 

조벽지벽화기법으로 그린 경루는 매우 트불효 장대석율 

이용하여 전장 고임을 한 경우에도 고릅 석채를 썼을 때 

는 어김없이 조벽지벽화기법을 사용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화장지벽화기법으로 그려진 벽채의 벽화에 비해 

조벽지벽화로 그려친 천장벽화가 더 앙호한 보존상태률 

이루고 있는 현상도 조벽지벽화의 보존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으로훌이 된다. 

이처렁 천장에 장대석올 썼을 경우에는 이를 자랑스럽 

게 노훌시키려하였으며 이는 부와 권력에 대한 현시욕 

(願示앓)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시성은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한옥의 대청마루에 노출시킨 대돌 

보와 석가래의 건축양식에서 잘 드러나 보이며 오랜 동 

안 효택 건혹의 조형미G훌型美)로 승화되어 이어져오고 

있다. 

집안(.'몇)과 명앙(쭈훌) 큰교에 산재한 고구려 벽화를 

은 지금 누수(홉水j로 인해 벽화 표면이 온통 물에 젖어 

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벽화들은 전년의 세월율 넘 

기면서도 한걸같이 효땐(燦然)한 빛을 발하고 있다. 전실 

이나 후실이나 벽채에 그려진 벽화와 비교해서 전장의 

벅화가 더욱 물방울이 맺혀 있음에도 아무런 변질이 없 

이 보존 상태가 더 좋은 것은 왜 일까? 그것은 조벽지벽 

화의 보존성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값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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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정성툴여 얹어 놓은 펀o~암(片鳳훌)이나 석회암(E 

짜훌). 혹은 화강암 판석 위에 비수용성 무기질 채료(彩 

料)롤을 수지(樹8톨)나 용밀(홉훌) 혹은 접착제 없이 그대 

로 요철 사이에 끼워 넣는 조벽지기법율 구사했다. 

이때 일반적인 모필(毛쩔)로는 점도(，6:度)가 높은 수간 

채(水주彩)나 광월성 채료를 표면이 거친 석면(石面)위에 

칠활 추가 없다， 그래서 목필(木훌)이나 죽필(竹훌)을 사 

용하여 강한 압력을 가하며 중복도장(훌複쫓裝) 기법율 

활용하게 된다. 따필선(월협없없이나 도식성이 강한 그림 

이 천장화로 올라깐 것은 이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천장의 그림툴은 대부분 편축필(片竹훌)이 아니면 표현 

할 수 없는 필선임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드러난다. 지 

금도 펀축필을 사용하는 예가 남아 있는데 목수나 석수 

들이 정교한 마륨철을 할 때 먹통에서 먹룰을 찍어 톨이 

나 나무에 눈금을 그리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그것 

이다. 

(3)힐경과벅확기법 

고구려의 고붐벽화는 동진(東進)하면서 갈화(觸삐 현 

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활 보고 무리하게 철학적 의미 

롤 부여하려하면 자칫 형식주의에 매달린 견강부회(훌꿇 

附훨)가 되기 엉다. 문화란 지정학적 요인과 시대. 그리 

고 그 지방의 고유힌 풍토적 영항을 받아 적절하게 조응 

團應)하면서 변모하고 발전하는 초유기체적앓有擬體的) 

접변성(援홈生)율 갖게 마련이다. 고구려의 벽화와 요동 

의 벽화가 다르고 돈황의 벽화와 키질의 벽화가 다르듯 

이 제 각기 그 곳에서 영구성올 갖기 위해 당시의 화가 

들이 최선을 디해 연구하여 그렸올 것이다. 벽화는 액면 

화{觀面훌)보다 흰경성에서 고정태(固定態)를 유지해야 

함으로 더욱 그 지방의 풍토와 밀접힌 관련을 갖게 되어 

있다. 

천연의 횡동광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산화동계에서 얻 

어지는 북정색 계얼의 색소륨 흔하게 쓰지만 적철광이 

흔한 곳에서는 황갈색조나 적갈색계통의 색소를 많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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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집인(훌安) 일대와 평양 일대로 퍼져있는 자철 

팡계의 궤테토분(Goethite土쩌)은 열을 가하여 안정된 

적잘색소(w，~홉色훌)홉 얻을 수 있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갈색조의 재료였올 것이다. 

1999년. 필자가 평양의 강서대묘(江西大훌)를 답사{짧 

옳)했을 때 그 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점이 있어 관리민 

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시 관리인은 마칩 개보수 할 

때부터 근무했던 시람이었는데 특히 중간의 큰 무덤 봉 

붐율 따냈율 때 석회암괴가 천장의 활토충과 황께 나오 

는 것울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관리인의 말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조벽지벽화기법의 보존을 위해 오 

랫동안 석회흥의 피막율 씌우기 위한 배려로 석회암괴롤 

용분 속에 묻어둔 것이라면 놀라운 발상(發想j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수 만년의 세월을 견뎌 본 동굴의 초벽 

지벽화의 석회피막 형성과정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벽화마다 누수〈폐水j의 툴매가 고르게 즙법져 

있었던 의몬의 단세端뽑가 울렬 수도 있을 것 같다. 고 

구려의 화가률은 자신이 그린 그림의 영원성을 보장 받 

기 위해 조벽지벽확는 물론 회장지벽화마져도 석회 동글 

의 피막형성 월리휠 이용했율지도 모른디. 

그 당시 필자가 명앙에 머물고 있는 동안 중국의 조양 

(朝陽)에서 처음 벌견된 원대자벽화묘(元大子뿔톨훌)의 

신비에 대해 약간의 정보톨 들율 수가 있었다. 2001년， 

서울대학교박물관과 심앙박물괜深陽關狼홉) 공동으로 4 

세기 중엽의 조앙 원대자벽화묘 특별전’을 기획함으로써 

그 유물과 벽화 얼부콸 한국에 처음으로 들여오는 행운 

을 얻었다. 조앙은 철의 생산지로 청석(홉E)이 많이 생 

상 되는 까닭에 예로부터 모둔 건축물에 흔하게 쓰였다. 

우리나라의 애석(文E)처럼 결이 곱고 단충면이 칼로 멘 

등이 잘 정저I(훌齊)되어 벽돌 대용으로 딜리 사용된다. 

바로 이 석재(E材) 때문에 벽화의 심도(深度)를 높일 수 

없었다언 얼른 납득(빼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단충면 

(斷톨面)에 요철이 없이 명펀하기 때문에 조적(組*훨으로 

담을 싸놓으면 마치 대매질이라도 한 것처럼 평탄(平t희 

한 벽먼울 얻게 되며 석괴(E塊) 사이의 흔국(윷際)이 



거의 없어 일반적인 담쌓기에서는 돌담자체로 마닮짧 

動)을 한다. 그러나 무덤의 벽화는 석괴(.ti塊j의 색채가 

너무 짙고 면이 작아서 조벽지벽화기법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벽회톨 그리기 위해서는 조적(m없훨을 한 언후 

에 아주 엎게 두 세 번의 미장회벽(훌뼈갓堅)을 발라주 

는 것으로 충분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앓은 화장 

지벽에서는 짙안이나 평앙의 무덤처럼 심도 있는 중복채 

색법(톨復彩色法)이 물가능할뿐더러 쉽게 박락(웠j落) 현 

상율 초래하여 거의가 다 훼손(웅없힘되고 말았다. 

3. 효닥획화사확의고구려벅화 

(1)혐대획화와고구려뼈화 

그 동안 물행하게도 많은 고구려 벽화 유산을 물려받 

았으면서도 그 대부붐이 종국의 집안현통구〈集安經빼홉) 

지방과 북한의 평양성 부근에 산재(散在)해 있다. 그래서 

직접 재료 기법올 연구할 기획가 없었고 그 결과 현대 

회화와의 단절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종요한 것은 창작올 맡은 작가툴이 고구려 벽화에 대 

한무관심이다 

벽화는 모든 회회기법의 시원이다. 앞장에서도 언글했 

듯이 벽화가툴에게 그림은 기온이고 과학과 문학. 철학은 

물론이고 건혹 등에 이르기 까지 조형전반을 총 망라해 

야 가능한 뮤럴때인팅(Mural Palnting)이다. 벽화는 일 

반 회화와 마찬가지로 높은 예술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 

론이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속성(永홈힘을 두루 갖추 

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성과 보존성이 뛰어나야 한다. 

공간성=환경성과 보존성=내구성은 고도의 과학적인 

전문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보존 과학의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벽화기법에서부터 그림율 

그렬 때 붓으로 색올 바른다(쫓布)는 의미 보다는 획을 

’긋〈훌)는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음율 알 수 있다. 

이때부터도 서양화에 영향을 춘 지중해성 벽화의 댐페라 

기법이 주는 .바르기(Paintlng)’ 와 습기 속에서 내구성 

을 감안한 조벽지기법과 프레스코 기법의 ’긋기(홉)’와는 

근본적으로 다훌 수밖에 없율 것이다. 

환언하거니와 회회의 발전사를 보연 합상 질료(質，;+) 

와 기법(振去)과 사상(Æ;想)은 하나의 축(빼을 형성하여 

마치 ’먹이사슬.처럼 ’표현사슬(表f없빼’을 이루며 발전되 

어왔다. 그러나 측벽에 주로 그려져 있는 사신도나 풍속 

인물도. 산수도 동의 기법을 이해하려면 화장지벽화 기 

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조벽지벽화와 앙대 기법을 형성하고 있는 이 화장지벽 

화능 또 융식벽화 즉 프레스코(Fresco)기법과 - 건식 

벽화 측 템떠lèl{Tempera)기법으로 나뉘며 슐식벽화는 

또 다시 부온-융식(Buon-Fresco)과 써|코-습식 

(Secco-Fresco)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접착제健훌햄n 

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수 없이 세분 

화된다. 현대 미솔의 재료 기법연구는 접착제의 개빌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벽화의 보존성이 우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벽지벽화와 울식벽화에서 접착제 

를 쓰지 않고 석회피막올 얻어 낼 수 있다는 데서 그 비 

밀이 있는 것이다. 안료懶料) 자체는 내구성이 있으나 

안료 상호간에 접착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외압에 묻어나 

는 현상이 일어나고 화지로부터 박략(웠l좁 현상율 초래 

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써 내려온 아교(阿陽). 

어교(魚陽)， 북교廳陽.)， 태교(용顆) 둥 어떠한 접착제를 

쏟다 해도 유기질(有홉質) 용매로는 내구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기초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작품의 채료(彩料)와 벽질(뿔 (2)돈황빼화와고구려벽화 

質). 접착제(接쩔째. 용매(溶媒) 둥 채료와 기법의 선택 

은 물론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과 그 여건 돈황의 벽화는 모두 화장지벽화이다. 그것은 그 곳의 

에 부합되는 시공율 위하여 수 십 가지의 물량적 계촉을 토질이 역석(뺏:.ti)흉이므로 사막 밑에 굴을 뚫고 잔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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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토사가 알맞은 술도훌 유지토록 만틀어진 화장지 위 

에 추로 건식벽화{Tempra) 기법으로 그려진 것들이다. 

돈황은 오히려 벽화활 보존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동굴율 파고 들어가 벽화를 그렸다. 

흔택의 벽화에 누수(홉水) 현상으로 슐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제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고구려 

의 벽화가률은 그림과 융기사이의 역학관계률 환경적으 

로 이미 면밀하게 계산하고 그림율 그렸을 터이니 섯부 

른 제술보다는 오동|려 월상대로 두고 보존의 원리를 연 

구하는 것이 최상의 보존방법이다. 벽화는 작가가 이미 

월상의 자연상태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현장성과 보존 

성율 치밀하게 연구하여 모든 재료와 기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이 현대의 떼인터와 과거의 뮤러리스 

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고구려 시대의 읍식벽화는 소석회를 표면장력(表面張 

力: r2)이 놓은 포태호(海훌)와 혼합하여 바르고， 옴도가 

종발하기 전에 굳게 하기 위해서 참윷불율 실내에 띠워 

일산화탄소(C이률 벽에 공굴한 후에 삼투압(훌透壓j에 

의한 침투(漫透〕 현상율 이용하는 부온 슐식 기법울 많 

이 사용했옴울 알 수 있다. 필속(筆速)이냐 삼투도(滅훌 

度)로 보아 수치(e個)가 아주 낮은 아쿄나 민어풀로 그 

을음(카몬). 용연(*1없훌)먹. 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몰 수 

있는 궤테석(Goethite). 갈철석(Fe;.03 NH2이을 황갈색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것올 공기 중에서 태워 검물 

은 진갈색의 적절석(~짧:0 Hematite Fezα}을 만툴어 

윤곽선이나 기동， 나무줄기 등에 바른다. 

서역과 돈황의 벽화가 산화동의 정록， 백록 등을 많이 

사용한데 비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로 황갈. 적갈색 

을 띠고 있는 갈화 현상의 벽화가 많은 까닭이 모두 다 

그 지방의 토앙과 질료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그 질료에 합당한 기법이 개발되고 기법은 사상과 연 

계되어 있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벽화에 사용되고 

있는 채색류는 수용성 염료가 아니라 무기질의 산화물인 

비수용성 안료(陽*4:Pigmenl)률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게 변하는 산화납嚴化짧)이나 산화아연嚴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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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짧) 류가 아니연 채색 자체는 영구물번이다. 

(3) 고구려 빼화의 체료찌~") 

고대 벽화의 훼손은 요홉의 그림처럼 저질도료(低質쫓 

혜)볼 사용하거나 자외선(쌓9뼈흉)에 약한 유기염료(有機 

梁*와)훌 사용했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다. 고대 

벽화일수록 손상의 월민은 물리적 충격이거냐 화지(톨 

地)의 휘|손(짧뭘 아니면 접착력의 소진(消盡)에 의한 박 

락(월j落) 때문이다. 고대 벽화는 연대가 올라갈수록 무기 

산화물울 사용하였기 때문에 산화嚴化)의 포화상태(館和 

狀廳)로서 안정된 분지구조(分子柳홉롤 유지하고 있게 

된다. 그래서 습도나 공기 중에서 크게 변색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불변색의 비수용성으로 동양화 채색에 

많이 쓰이는 황색분말의 밀타송{密~띔~ Bleigot1e)도 산 

화제일납(pb이인 안정된 구조의 연분잃쩌)이다. 

이 가루홈 공기 중에서 섭씨 약 5백도의 열을 가하면 

아주 고운 황색 분말로부터 붉은 색의 지극히 치밀(微 

휩)하고 무거운 색소인 언단(앓퓨)을 얻을 수 있다. 이 

봄말은 아주 미세하여 공기를 차댄題斷)할 정도로 치밀 

한데다가 많은 앙의 산소률 이미 포함하고 있는 사산화 

납(四嚴↑않깜 : Pb30‘)이므로 불변주색(不홈朱色)의 대명 

사처럼 불린다. 이 언단이 일반적으로 철구조물의 녹율 

방지하는데 방청제로 쓰이는 바로 광영단(光明판)이라는 

도료(쫓科)다. 또 이 것률 섭씨 1200도 이상 가얼하면 

투명한 유리질(힘짧훨)로 변하여 각종 인공유약(人l빼 

훌과 인조석채(人造E彩)률 만들어 내는 원료로도 쓰인 

다. 이와 같이 납(짧 :Pb)이라는 한 가지 물질에서 여러 

가지의 화학변화로 다양한 색상의 채료(웠파)를 얻어내 

는 것처럼 연금슐(월金1im의 발달로 내구성(耐久性) 있는 

채료률 많이 만툴어 썼던 것이다. 

황산동(홈嚴웰:CuSO‘)01나 염화아연(옳化亞짧:ZnCI)처 

럼 륙수한 수용질(水;흉質)의 채료를 제외하면 고대 벽화 

에서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사용 되고 있는 고급 

채색툴은 대부붐이 비수용성(非水훌性)의 무기질(無機質) 



안료願~:Pigme미틸이다. 

이련 산화무기물嚴化無擬物)은 홉수색의 보색(補色)으 

로 나타나며 벽화에 많이 쓰이는 은주銀朱). 석정(:t]홉，. 

주새朱fØ). 석혹(石綠). 석횡{:t]훌). 자횡U雄훌). 백록{白 

綠) 등은 모두 미네랄계로서 비중 5보다 낮고 항파단성 

(>1i;破斷性)이 낮은 경금속(輕金톰)과 중금속(重金톰)의 산 

화봄말嚴化뻐末)로 되어 있다. 

고구려 벅화에서 나타나는 색상은 지금과 같은 습도 

속에서는 빙동현상(水;鄭없KJ이라하여 그 색상이 투영하 

게 유지된다. 그러나 건조(乾操)하여 벽화면이 탈쉬脫 

水)되면 유백현상(화白f없져으로 채도(彩團가 떨어지며 

변색(윷色)과 박락f혔l평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4) 벅화와 정확빼Adl훨ves) 

벽화의 변색이나 탈락 등은 모두 채색원료 자체에 문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채색분말을 서로 밀착 

(密폴)시쳐주고 다시 벽지에 붙어 있게 하는 접착제가 

변질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려지고 있는 모든 작품들은 

거의가 다 접착제톨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림의 수 

명은 톨변채색을 썼을 때라도 접착저I(Adhesives)에 의 

해 좌우된다는 것율 알아야 한다. 역사상 모든 회화 작 

품은 이 접착제로서 채색과 채색을 묶고 다시 그것을 화 

지(훌地)에 물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회화 작 

톰의 수엉과 보존성， 선명도 둥은 모두 이 접착제의 선 

택에 달려 있다. 

초기에 선영(활明)했던 그림의 채도(彩團， 영도(뼈훌) 

가 점차 띨어지는 현상도 접착제에 탄화막(벚火團이 형 

성되어 투명도(透明度)첼 잃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접착 

제에 가능한 의존하지 않고 그려 놓은 오회문의 조벽지 

(t많윷地)벽회나 대부분의 천장벽화와 강서대묘의 조벽지 

벽화가 회벅 위에 그려진 화장지벽확 보다 더욱 선명하 

고 박락현상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겉이 모 

든 벽지(짧地)의 재료는 제각각 고유한 표면자유에너지 

(rs dyne/cm)라는 것이 있고， 접착제 또한 고유의 표면 

장력(rl dyne/cm)OI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림이 화 

지에 밀칙이 잘 되고 도포력(쫓布力)이 강하다는 말은 

화지의 표면자유에너지와 안료의 표면장력이 서로 조화 

률 이룬다는 말과 동한다. 둥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먼 측 

rs훌 rl이 성립되어 접착제의 표면장력(表面張力)이 피착 

재(被롤材). 즉 벽지의 표면 자유에너지 보다 작을 때 채 

색의 밀칙도가 앙호하다는 말이 된다. 고구려 벽화기법 

에서 이정올 이미 고려(考빼)했음율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려 물화의 농채(i훌彩) 기법이 박락 현상율 일 

으키지 않는 까닭도 조벽지벽화의 중복(重複)기법에서 

오는 장지(셔끓메기법에 그 원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4려 불회에 흔히 나타나는 북체(北彩)기법도 

조벽지벽화의 석회막 형성 과정과 읍식벽화의 석회피막 

현상과 무관(無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효댁 미술의 

표리(表톨) 동질성(同質性)에 대한 희구(希求)는 조선시대 

성리학t性理훌)의 윤리관t倫理홉)올 만나면서 더욱 두드 

러지게 조형적(造型的)인 기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훨것이다. 

고구려벽화에서는 점도가 낮고 투명도가 높으며 보읍 

성， 즉 수효}싱이 높은 접학제를 선호했는데 이는 우리의 

풍토와 인성(人性)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겠다. 이런 

현상은 골 아교나 어교흘 사용한 액먼화로 발전하여 고 

려 패물탱화(掛4勳훌률)와 조선 민화의 장지기법(봐紙技 

法)으로 연계된다. 동앙에서는 접착제로 일찍부터 쇠뼈 

(牛骨)로 만든 아교툴 많이 사용하였으며 수화성이 뛰어 

난 민어룰{魚陽)이나 녹교(睡顆)도 많이 사용하였다. 기 

록에 의하언 이미 3500 여 년 전에 이집트 토토메스 3 

세 때의 벽화에 아교훨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이 상세히 

그려져 있융을 률 수 있다. 투탄카아멘 왕조 때 모든 장 

신구와 그림 률이 아교라는 접착제를 써서 만들고 그려 

졌음율 얄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그림의 접착제로 해초 

(海草)률 달여서 쓰거나 아교률 주로 썼으나 408년에 그 

려진 강서 덕흥리(德興里) 벽화에서는 식물성 수지(樹8톱) 

인 콩댐기법의 충후(體’윷)률 목격했으나 아직은 분명치 

않다. 만일에 이 것이 사실이라면 종이에 그려진 고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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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조선시대 회회기법은 물론 우리의 장판문화얘쇄反文 

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흥빨 미쳤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효댁의 벽화는 벽지의 표면자유에너지 보다 안료의 표 

면장력 수치가 낮은 작품이 많은 것을 보면 점도가 비교 

적 낮은 접착제톨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습도가 높은 

고몹 벽화의 환경 조건에서 당식벽화의 경우， 부온 기법 

이나 써|코 기법율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고 조벽지 벽화 

기법에서는 석회피막의 형성과정을 엄두(융頭)에 두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 된다. 이련 현상이 후대의 회화기법 

으로 오게 되면 건융채짧뼈差)가 심한 사계 변화 속에 

서 다층적인 피막율 형성함으로써 신장도(i申張度)와 투 

명도{j!8ijJ훌)를 높이기 위해서일 것으로 풀이 된다. 

고려시대 화슐{톨에)틀은 채토(彩度)를 더욱 높이효자 

맑고 투엉하며 점도가 낮은 접착제를 찾게 되었으며 녹 

교魔뽑)와 동물의 피에서 알부민을 추출(抽出)하여 만든 

제리틴류톨 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殺生)율 금게짧룹)하자 해초(海草)와 어교(魚觸 둥 

율 쓰게 되고 일본에서는 화지(和紙j의 발달과 함께 화 

교(和陽)라는 일본식 접착체의 전통이 생기게 된다. 이 

처럽 고대 벽회에 쓰이는 단송한 접착제 하나가 후대 미 

술문화는 물론이고 사회 모든 붐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 

올 준다는 샤실율 아는 이는 드물다. 세계에서 가장 오 

래된 금속〈金톰) 활자본(活字本)인 고려의 직지심체요절 

(直指心調要節)도 인쇄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우수한 접 

착제의 활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려불화의 우수한 예술성과 재료 

기법도 고구려 벽화로부터 물려받은 채료와 어교 그리고 

북교 등의 접착제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4 맺는말 

‘인생(人生)은 질고 예슐(훌짜1을 짧다. 

이 말은 필자가 자조적(엽빼的)으로 지어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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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의 명균수명(平均훌굶) 

은 날이 갈수록 길어만 지고 있다. 그련데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념과 예옳 지상주의끊上主義)률 내걸고 달음 

질치는 현대 미슐은 재료기법의 빈곤증{흥困효)에 시달 

려 온지 오래다. 그렇게 귀중한 창작품들율 오래 보존하 

지 못하고 한 바탕 해프님의 제물로 끝내 버리는 예가 

허다하니 히는 말이다. 

우리 주위톨 톨아보자 그토록 많은 미솔교육기관， 미 

슐 연구소가 널려 있지만 단 한 곳에서도 벽화전공(뿔홈 

.1;찌이나 벽화 과목(科텀)을 개설한 곳이 없다. 그렇다 

고 재료기법학(材科技‘去뿔)01나 보존과학(保存*씩훌)을 체 

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도 없다. 우리네 옛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한 문화톨 항유하고 유산으로 남겼다 하더라 

도 오늘날 그 후예툴의 손에 의해 그보다 훨씬 암선 예 

술 작품이 정신적인 면에서나 기법적인 면에서 창작되고 

천용될 수 없다면 어떤 발전율 기대할 것인지. 이런 현 

실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슬픈 일민가 그러나 오늘 그렇 

게도 막충한 소임을 맡고 있는 화가들은 자의든 타의든. 

역사교육으로부터도 기회률 잃었고 역사의 현장으로부 

터도 소외되어 온지 오래되었다. 벽호받 아득하고도 먼 

태고 적의 신화처혐 고고사(考古史)의 한 연구 대상일 

뿐이다. 미래훌 여는 화가와는 무관한 존재처럼 방치된 

채 온통 서구미술에만 매두물신(理頭沒身)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일지키 ’자생회화론{Ê]生뽑 

흩뚫)’율 말하면서 고구려 벽화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60년대 초부터 역설(力說)해 왔다. 

단절(톰빼의 흔벅회화사를 고구려 벽화로부터 ’다시 써 

보자고 외쳐 봤다. 그러나 70년대 초， 띨자어|게 돌아온 

것은 북조선을 찬앙고무(짧樓했률)한다는 명목으로 가택 

수잭(家힐樓좋)까지 받아야하는 수모(受{每)뿐이었다. 그 

럴수륙 일본의 아스카 벽화률 툴어가 보고 집안(集安)의 

오회분율 비롯한 세계 여러 지방의 벽화를 찾아 다녔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쌀영총의 〈고분벽화 제작도)(한 

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라는 대형 기록화를 고구려 벽화 

기법을 옹용한 장지기법(샘뼈없화去)으로 제작하여 남겼다. 



뒤이어 광개토대웰톨開土大王)의 표훈영정(標準훌觸(국 

립현대미술관 소장)율 그렸으며 광개토대왕t국강상광개 

토경쟁안호태왕)이 요히를 넘어 북진(北進)하는 〈영토확 

당장도)(전쟁기념관 소장)훌 제작하기도 했다. 고구려 미 

술에 대해 아무도 판심률 갖어주지 않을 때 고구려벽화 

가 혼벅미슐의 뿌리임율 확신하고 고구려에 관계되는 그 

림이면 연구 삼아 열심효| 그렸다. 고구려벽화기법이 고 

려 불화와 조선의 인물초상과 민화기법으로 먼면히 이어 

져 오고 있용을 재료기법사 측면에서 이미 확신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벽화연구차 명앙을 방문하는 순 

간. 그 동안 실물을 접하지 못해 물내 풀지 못했던 많은 

의문의 실마리흘 풀 수 있는 계기(찢뼈가 되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지종해 연안을 비롯한 이탈리ot 스페인， 프 

랑스， 인도훌 거쳐 실크로드률 따라 벽화가 있는 곳이연 

거의 월근올 가리 않고 답사를 해보았다. 

이렇게 많은 고대 벽화톨 만나고 보니 배가 추구해온 

현대미슐도 알고 보면 고대 벽화기법에서 한 치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대 미술의 

표현 양식이 제아무리 다기다앙(多峰多4훨하다 하더라도 

그 연월(淵;劇올 따져 거슬러 올라가먼 결국은 벽화에 

닿아있음올알게 된다. 

서구(西歐)의 미술사에서는 건석벽화기법이 접도가 높 

은 유성(~뼈호) 용매제(溶媒홉O롤 쓰는 유화{油훌) 기법(技 

法)으로 발전하였고 습식벽화기법 중에 써l묘-기법 

(Secco-Fresco}은 서양의 수채화{水彩톨) 기법g로 발 

전하여 현재 유화기법과 공존하고 있다. 동양회화에서는 

건식벽화기법이 북종화풍(北宗훌風j의 농채화빠彩훌)로 

발전하였고 슐식벽화기법 중에서 부온-기법(Buon­

Fresco)은 남종문인화(南宗文人훌) 기법의 수묵담채화로 

발전하여 농채화와 공존하고 있다. 조벽지벽화기법은 

동서를 막론하고 더욱 자유로운 창작기법으로 발전하여 

현대회화의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확산t훌散)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구려벽화의 기법은 그 지역성에 

따라 종국의 벽효}와 때로는 전혀 다른 질료와 기법을 구 

사하며 발전되어 왔고 후대 한국미술사에 기초가 되어왔 

으며 그 골격을 지금도 변힘없이 이어져오고 있음율 알 

수있다. 

인류 문화유산 중에 고대벽화{古代뿔톨)를 보유하고 

있는 민족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는 그 몇 

안 되는 찬란한 회화족보(빼훌6앓홈)를 고스란히 보존하 

고 있는 축복밭은 민족임율 자각했어야했다. 그러나 우 

리는 슬푼 민촉이다. 그 동안 분단의 고통 속에 북한 땅 

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률 접할 길이 없었고 중국이 죽 

(竹)의 장막(帳幕)으로 오랫동안 닫혀 있다가 겨우 이제 

왕래(往來)가 있을만하니 동북공정으로 역사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할 시간적 여유가 없 

다. 우리의 무판심 속에 방치되어있던 역사와 영토가 북 

으로는 고구려훌， 동으로는 독도툴 도둑맞기 일보 직전 

에 서있는 것이다. 역사롤 도둑맞고 영토를 잃는다는 것 

은 곧 영혼을 빼앗기고 육신율 유린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이제부터라도 이상을 되찾고 연구어| 정진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담론(談論)할 고구려 국제 학 

술대회의 의미가 더욱 가옴에 와 닿으니 오랜 동안 고구 

려벽화률 사량해 왔던 필자로서는 비록 연구가 미진함율 

아는 터이나 참가하는 데 더욱 김은 돗을 두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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